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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깨어 있는 삶”
	“연중 제 20주일 (다해)” 
	2007년  8월19일
	
	
	

	복음 묵상; 
	루카 12,49-53
	예레 38,4-6.8-10
	히브 12,1-4
	
	
	

	오늘 복음 속의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건네십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루카 12,49),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루카 12,51) 여기서의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이며 세속적인 평화이고 세상에 분열을 조장하기만 할 뿐이어서 반드시 불태워 없어져야 할 평화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평화,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위화감만 불러일으킬 평화 말입니다. 이는 바로 제1독서에서 등장했던 예언자를 박해하는 ‘대신’들 같은 사람이나 추구하는 거짓 평화입니다. 하지만 참 평화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동적인 희생과 봉사를 전제로 하면서 모두가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는 평화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레미아 예언자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전했듯이, 또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제자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듯이, 고통의 십자가도 참 평화의 상징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느님의 어좌 오른쪽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비로소 우리에게도 영광스런 희망이 약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이제껏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 왔는지, 아니면 반대자들의 모습으로 살아 왔는지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는 의인으로 살 것인지, 반대자로 살 것인지를 결심하는 선택을 맞이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무엇을 추구하시겠습니까?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그저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리는 것이 가장 좋으면서 어울리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가야할 길은 현세의 평화가 보이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그 길만이 주님께서 마련해놓으신 참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생각하며 지금 힘차게 출발합시다.  (군종 김민철 신부님 강론 중에서)


1. 성가대 소식

합동 연습 일정 시간

           8월 26일 일요일   4;00 Ochestra와 같이 연습.

9월 15일 토요일   3:00 - 4:00 Vivaldi gloria  성가대와 Orchestra 같이 연습
                                4:00 - 4:30 Break
                                4:30 - 6:00 연합 성가대 와 Orchestra 같이 연습
9월 16일 주일    Dress Rehearsal   3:30 pm to 5:30 pm
                              Dinner   5:30 pm
                              concert   7pm  
9월 22일 토요일    3:00 - 6:00 pm  연합 성가대와 Orchestra 같이 연습
9월 23일 주일     Santa Clara Convention Center
                              9:30 am  집합
                              10:15 am  Orchestra Prelude 시작
                              10:30 am  Vivaldi Gloria로 미사 시작
2. 가족 동정
· 박 진아 안젤라 자매님(8/3-8/23까지) 여행중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되시길 기도합니다.

3. 기도 요청
	30 주년 기념 음악제의 원만한 개최를 위하여   (앞으로 4주)
음악제가 주님의 뜻대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잘 이루워 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습에 적극 참여하여 주님보시기에 좋은 음악제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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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가 12,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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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을 다 겪어 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한 가정에 다섯 식구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세 사람이 두 사람을 반대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을 반대하여 갈라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반대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대할 것이며 어머니가 딸을 반대하고 딸이 어머니를 반대할 것이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반대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반대하여 갈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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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쁨 ♡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없습니다. 

몸과 영혼, 마음과 능력, 재산과 명예, 친구와 친척 
그리고 집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차지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당신이 하느님을 위해 살면 살수록 
하느님은 더욱 기뻐하십니다. 

-「에카르트와 함께하는 30일 묵상」中에서









